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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9. 5.(일)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 득 지 원 국 장려세제운영과 담당과장 이준희 과  장 (044)204-3801
배포 일시: 2021년 9월 5일 

담 당 자
고병재 사무관 (044)204-3812
손혜림 사무관 (044)204-3817
안형민 사무관 (044)204-3822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힘으로』서민의 희망 근로장려금

 - (’17년 귀속 대비 ’20년 귀속) 지급가구 1.8배, 지급금액 2.8배 증가 -

- 반기지급 제도 도입으로 지급 시점을 평균 164일 단축 -
 

□ ’06년 근로·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개편
방향하에 ’18년 세법개정을 통해 ’19년 신청분(’18년 귀속분)

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연령제한 폐지, 소득·재산기준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평균 164일 단축하여 근로유인 효과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 5조
1,342억 원으로 ’17년 귀속 대비 지급가구는 232만 가구(85.0%),
지급금액은 3조 3,044억 원(180.6%) 증가하였습니다.
’17년 귀속 273만 가구 1조 8,298억 원
’20년 귀속 505만 가구 (85.0%⇧) 5조 1,342억 원 (180.6%⇧)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올해 최초로 모든 수급자에게 하루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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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제도도입 이후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급대상을 늘려 왔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추이 |

※ 처음지급한 ’08년(귀속) 대비지급가구는 8.5배, 지급금액은 11.4배로증가

특히, ’18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19년도

(’18년 귀속분)부터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ㅇ 단독 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 폐지

 ㅇ 근로장려금 소득･재산기준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상향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13 → 20백만 원 21 → 30백만 원 25 → 36백만 원

최대지급액 85 → 150만 원 200 → 260만 원 250 → 300만 원

재산기준 1.4 → 2억 원 미만

 ㅇ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부양자녀 1인당 50 → 70만 원)

 ㅇ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연 2회 반기별 신청･지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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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대상은 넓게) 30세 미만 청년층도 받을 수 있도록 단독 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재산기준 또한 완화하였습니다.

- (소득기준)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재산기준) 1.4억원미만에서 2억원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❷ (혜택은 크게)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 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7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❸ (지급은 빠르게)신속한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 소득기준(상한,만원):단독2,000→2,200,홑벌이3,000→3,200,맞벌이3,600→3,800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

ㅇ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

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06년 

도입하여 ’09년(’08년 귀속분)부터 지급하였으며,

  - 자녀장려금은 ’15년부터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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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확대에 따른 지급규모 증가

| ’17년 귀속 대비 ’20년 귀속 증감 현황 |

구 분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 구
85.0%⇧ 141.9%⇧ 23.4%⇩

232만 가구 ⇧ 254만 가구⇧ 22만 가구⇩

금 액
180.6%⇧ 237.8%⇧ 24.9%⇧

33,044억 원 ⇧ 31,818억 원⇧ 1,226억 원⇧

○ ’20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 1,342억 원으로

’17년 귀속 대비 지급가구는 232만 가구(85.0%), 지급금액은

3조 3,044억 원(180.6%) 증가하였습니다.

* ’20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지급 예상 18만 가구, 1천억 원 포함

- 근로장려금은 254만 가구(141.9%), 3조 1,818억 원(237.8%)

증가한 반면, 자녀장려금은 출산률 하락의 영향으로 22만

가구(23.4%)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만 가구, 억 원)

귀속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17년 273 18,298 179 13,381 94 4,917

’18년 498 52,592 410 45,049 88 7,543

’19년 506 51,140 432 44,683 74 6,457

’20년 505 51,342 433 45,199 72 6,143



- 5 -

Ⅱ 소득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차를 단축하였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도입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적기에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9년 귀속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씩을 상 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 9월에 연간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하게 됩니다.

  | ’20년 귀속분 반기지급(예시) |

2. 지급시차 단축

 반기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소득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시차는 정기분 대비 평균 164일 단축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기지급 제도의 시차단축 현황 |

귀속
정기지급
완료일

반기지급 완료일
상반기분 하반기분

’19년 ’20. 8. 28.
254일 70일

’19. 12. 18. ’20. 6. 19.

’20년 ’21. 8. 26.
259일 72일

’20. 12. 10. ’21. 6. 15.



- 6 -

Ⅲ 신청 후 지급까지의 기간 또한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1. 신속한 심사업무 집행

 (조기지급 추진)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법정기한(9. 30.)보다

조기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최대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추진 현황 |

귀속(정기분) 법정 지급기한 지급완료일 단축일수

’18년 ’19. 9. 30. ’19. 9. 6. 24일

’19년 ’20. 10. 1. ’20. 8. 28. 34일

’20년 ’21. 9. 30. ’21. 8. 26. 35일

2. 대량지급시스템 구축

 (지급시스템 개발)대량의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장려금만 별도로 지급하는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이 구축

하여 일일 송금건수를 확대(60만 건→ 500만 건)하였습니다.

○ (일괄지급) ’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지급 시, 올해

처음으로 모든 지급 대상자에게 하루에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 ’19년 귀속 이전에는 최소 3일∼최대 10일 소요되었음

|연도별 지급건수 및 소요기간 |

귀속(정기분) 지급건수 소요기간 일일 지급가능건수

’18년 473만 건 10일 60만 건

’19년 457만 건 3일 500만 건

’20년 468만 건 1일 500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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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도를 몰라서, 신청방법이 어려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장려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홍보*를 진행하고

청년층을 위해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현장홍보를 생략하고 비대면 안내 진행

○특히, 그 동안 안내가 미흡했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❶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제도 안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실시하여 사내

게시판에 카드뉴스와 신청일정 등을 공지

❷취업난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을 위하여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에 장려금 제도 안내를 위한 배너 게시

 지급대상자가 장려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 손택스 홈택스 등 신청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하여 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❶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은 단순히 신청정보만 제공하였으나, 모바일

안내문 화면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

❷서면 안내문의 정보무늬를 저장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 후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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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미담 사례

<사례 #1> 근로장려금을 전세보증금 마련에 사용한 사례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
아파트를 신청하게 되었고 지급받은 장려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납부

<사례 #2> 근로장려금을 치매에 걸린 배우자의 병원비로 사용한 사례

◇치매에 걸린 배우자 병간호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 치료비와 약값이 비싸 월급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어 의료비로 요긴하게 사용

<사례 #3> 근로장려금을 밀린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로 사용한 사례

◇이혼 후 홀로 어린아이를 돌보다 실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중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으로 밀린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었고, 현재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를 통해 일을 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

<사례 #4> 근로장려금을 월세 납부 등 주거비로 사용한 사례

◇어렵게 첫 직장을 구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무급 휴직에 들어간
상태에서 월세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중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으로 월세와 생활비에 충당

 장려금 제도 효과 설문조사 결과

○ (근로유인 효과)근로장려금이 구직활동, 일할 의욕 등을

고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년 설문) 효과 있음 77.0%, 보통 17.4%

○ (가계소득 기여)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년 설문) 효과 있음 78.1%, 보통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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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연혁

연 도 제 도 변 경 내 용

’06년
◇근로장려세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06. 12. 26.)

* 1년 유예 후 ’09년 실시(’08년 귀속 소득으로 ’09년 지급)

’07년 ◇국세청 전담부서 신설(근로소득지원국)

’08년 ◇일선 세무서 조직 신설(소득지원과) 및 지급 준비

’09년 ◇근로장려금 최초 신청 및 지급

’12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

*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추가

’13년 ◇ 60세 이상 단독 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여

’14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 도입

’15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자녀장려금 최초 지급

’16년 ◇단독 가구 신청요건을 60세→ 50세 이상으로 하향

’17년 ◇단독 가구 신청요건을 50세→ 40세 이상으로 하향

’18년 ◇단독 가구 신청요건을 40세→ 30세 이상으로 하향

’19년

◇소득 재산기준 완화, 단독 가구 연령제한 폐지

◇근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근로소득자 반기지급(연 2회)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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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귀속 구 분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계 정기 반기 기한후 소계 정기 기한후

’08년
가 구 59 59 59

금 액 4,537 4,537 4,537

’09년
가 구 57 57 57

금 액 4,369 4,369 4,369

’10년
가 구 52 52 52

금 액 4,020 4,020 4,020

’11년
가 구 75 75 75

금 액 6,140 6,140 6,140

’12년
가 구 78 78 78

금 액 5,618 5,618 5,618

’13년
가 구 85 85 85

금 액 7,745 7,745 7,745

’14년
가 구 236 128 118 10 108 100 8

금 액 17,144 10,565 9,760 805 6,579 6,085 494

’15년
가 구 238 144 135 9 94 92 2

금 액 16,274 10,574 10,037 537 5,700 5,491 209

’16년
가 구 272 166 157 9 106 103 3

금 액 17,604 11,967 11,416 551 5,637 5,428 209

’17년
가 구 273 179 170 9 94 90 4

금 액 18,298 13,381 12,808 573 4,917 4,729 188

’18년
가 구 498 410 388 22 88 85 3

금 액 52,592 45,049 43,003 2,046 7,543 7,273 270

’19년
가 구 506 432 249 169 14 74 73 1

금 액 51,140 44,683 24,489 18,969 1,225 6,457 6,266 191

’20년
가 구 505 433 267 151 15 72 69 3

금 액 51,342 45,199 26,590 17,328 1,281 6,143 5,927 216

* : ’20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지급규모는 ’17∼’19년 귀속 평균값으로 예상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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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근로, 사업또는종교인소득이있는가구

소득요건
(부부
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50～7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1)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기준일 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 재산가액산정시부채는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이상인경우 50% 감액

2) (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전세금], (상가)실제전세금으로만평가

가구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단독 가구 배우자1)와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가구

1) 배 우 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이상) and (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하) and (주민등록동거및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배우자 포함)단,전문직 근로자는장려금지급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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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제도취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신청자격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은 정기분과 동일
*요건판단 기준일은 다름

요건판단

기준일

◇반기신청 시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반기신청 정산 및 정기신청 시 :소득 발생연도 기준

|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20년 귀속 예시) |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반기정산 정기

가 구 원 ’19. 12. 31. ’19. 12. 31. ’20. 12. 31.

소 득
(총급여액등)

’19년 연간 총소득
(’20년 추정소득)

’19년 연간 총소득
(’20년 실지소득)

’20년 연간 총소득
(’20년 실지소득)

재 산 ’19. 6. 1. ’19. 6. 1. ’20. 6. 1.

지급방법

◇신청 지급 정산방법

- (신청) 상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지급) 연간 추정액의 35%씩 상 하반기 나누어 지급

- (정산)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 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할 수도 있음

*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이 반기지급(’19년 귀속)과 정산(’20년 귀속) 시기에
따라 달라 지급요건 변동에 따른 환수 발생 가능성 있음

| 반기지급제도 신청 및 지급(’20년 귀속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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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근로･자녀장려금 대량지급시스템

배 경
◇일일 송금건수 제한(60만 건)으로 인한 지급시차를 단축하기 위해

대량의 장려금을 1일 내에 송금 가능한 지급시스템 개발 필요

내 용

◇ (송금건수 제약)기존의 국세환급금 지급시스템을 통한 일일

송금가능건수는 40∼60만 건으로 지급에 상당한 시일 소요

※ 연도별 장려금 지급건수 및 소요기간

귀 속 지급건수 소요기간 일일지급가능건수

’08∼’09년 100만 건 미만 2～3일 40만 건

’14∼’17년 300만 건 미만 5～6일 40∼55만 건

’18년 473만 건 10일 60만 건

’19년 457만 건 3일 500만 건

◇ (대량지급시스템 개발)일일 송금건수 제한으로 발생하는

지급시차를 단축하여 1일 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 장려금만 별도로 송금하는 장려금 대량지급시스템 * 개발

* 일일 송금가능건수 : 60만 건 → 500만 건

절 차

◇한국은행에 전일 지급의뢰하여 당일 일괄지급 완료

|장려금 대량지급시스템 처리절차(’21년 예시)|

추 진
◇ (일괄지급) ’20년 귀속 정기 신청 반기 정산분 지급(’21년 8월) 시

대량지급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수급자에게 일괄지급 첫 시행


